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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세미테크, 상장 11개월만에 퇴출
회계․감독 부실의 결정판 … 시가총액 4082억원에서 70억원으로 폭락

LED 및 태양광 에피웨이퍼 생산기업인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11개월만에 불명예 퇴출된다.

회계와 감독 부실의 결정판으로 불리는 네오세미테크(대표 박동창)가 9월2일 정리매매를 마무리하고 상장

11개월 만에 퇴출된다.

2009년 10월 우회상장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네오세미테크는 8월25일 정리매매에 들어가면서 시가총액

이 4082억원에서 9월2일 약 70억원으로 4000억원 이상 줄었다. 특히, 정리매매 첫 날 140억원으로 급감하면서

시가총액 대부분이 증발했다.

회계와 감독 부실의 폐해를 고스란히 소액투자자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이례적이지만 회사의 자산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거나 기사회생을 기대할 수 있으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

등하기도 하며 정리매매에는 가격 제한폭이 없는 점을 노려 투기심리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나 네오세미테크는 9월3일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

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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